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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강 : 배움[學]에 대한 열정 

 

○子曰: “學而時習之, 不亦說乎? 有朋自遠方來, 不亦樂乎? 人不知而不慍, 不亦君子

乎?”(『論語』｢ ｣學而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? 벗이 먼 

곳에서부터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?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노여워하지 않

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?” 

 

○子曰: “古之學者爲己, 今之學者爲人.”(『論語』｢ ｣憲問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옛날의 배우는 이들은 자기를 위하였는데, 오늘날의 배

우는 이들은 남을 위하는구나.” 

 

【참고】君子之學也, 入乎耳, 著乎心, 布乎四體, 形乎動靜. 端而言, 蝡而動, 一可
以爲法則. 小人之學也, 入乎耳, 出乎口;  口耳之間, 則四寸耳, 曷足以美七尺之軀
哉! 古之學者爲己, 今之學者爲人. 君子之學也, 以美其身;  小人之學也, 以爲禽
犢.( 『荀子』｢ ｣勸學 ) 

【해석】군자의 배움은 귀로 들어오면 마음에 새기고 온몸에 퍼뜨려 동정(動靜)에 드

러남으로,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법칙이 된다. 소인의 배움은 귀로 들어오면 

입으로 나와 버린다. 입과 귀의 거리가 겨우 네 치일뿐이니 어찌 일곱 자의 몸을 아름

답게 할 수 있으랴! 옛날의 배우는 이는 자기를 위하고, 오늘날의 배우는 이는 남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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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한다고 했다. 군자의 배움은 그것으로 제 몸을 아름답게 하지만, 소인의 배움은 그

것으로 금수가 된다. 

 

【참고】先生曰, “君子之學, 爲己而已. 所謂爲己者, 卽張敬夫所謂無所爲而然也. 如

深山茂林之中, 有一蘭草, 終日薰香, 而不自知其爲香, 正合於君子爲己之義, 宜深體
之.( 『艮齋集』｢ ｣溪山記善錄 ) 

【해석】퇴계선생께서 말씀하셨다. “군자(君子)의 배움은 자기를 위할 따름이다. 이른

바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곧 장경부(張敬夫)가 말한 ‘위하는 바 없이 그렇게 하는 것’

이다. 예컨대, 깊은 산 울창한 숲속에 핀 난초 한 송이가 종일토록 향기로우면서도 정

작 자신이 얼마나 향기로운 줄 모른다. 이것이야말로 군자(君子)의 자기를 위함의 의

미와 정확하게 부합하니, 마땅히 깊이 체득하라.” 

 

○子曰: “君子食無求飽, 居無求安, 敏於事而愼於言, 就有道而正焉, 可謂好學也

已.”(『論語』｢ ｣學而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군자(君子)는 먹는 데 배부르기를 구함이 없고 거처하

는 데 편안하기를 구함이 없으며, 일에 민첩하고 말을 삼가며, 도(道)가 있는 데 나아

가 바로잡으니, 가히 ‘배움을 좋아한다(好學)’고 이를 만하다.” 

 

○子曰, “學而不思則罔, 思而不學則殆.”(『論語』｢ ｣爲政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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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속이는 짓이요, 생각

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롭다.” 

 

○子曰, “吾嘗終日不食, 終夜不寢, 以思, 無益, 不如學也.”(『論語』｢ ｣衛靈公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내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면

서 생각해보았으나 더해지는 것이 없었으니,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.” 

 

○子曰, “學如不及, 猶恐失之.”(『論語』｢ ｣泰伯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배움은 미치지 못한 것처럼 하고, 오히려 그것을 잃을

까 두려워하라.” 

 

觀書有感 - (朱子) 

 半畝方塘一鑑開 

 天光雲影共徘徊 

 問渠那得淸如許 

 爲有源頭活水來 

  책을 보다가 느낌이 있어서 

반 이랑 네모난 연못에 거울 하나 펼쳐지니 

하늘 빛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한다 

묻노니 어찌 그리 맑을 수 있느뇨 

근원으로부터 살아있는 물 오기 때문이라 하네 

 


